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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ncov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tal health, couple relationships 

and marital happiness. The sample included 180 inter-married Korean 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Mental health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conflict, 

bu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fficient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Furthermore, marital conflic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Second, mental health has a positive influence on marital conflict and a 

negative influence on marital happiness. Depression and social mal-adaptat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Marital conflict does not 

have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marital happiness. Third, depression and 

social mal-adaptation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and marital 

happiness. Communica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marital 

happiness. In conclusion, to reduce marital conflict, it is important to intervene in 

inter-married Korean men's marital happiness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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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결혼이민여성에게 집중되어왔던 관심이 최근 

다문화가족의 주체인 한국남성들에게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결혼생활의 가해자, 폭력자로 낙인시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

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중심

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된 반면, 남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

자남편의 갈등(채옥희ㆍ홍달아기, 2008), 부부되

기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김민경, 2009), 남편

의 결혼에 대한 생애사 연구(엄명용, 2010), 남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최지영, 2009) 등 질

적 연구를 통해 이들 삶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 시도가 있어왔다. 이러

한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개인의 결혼이 

시작된 시점에서 결혼생활의 과정의 역정과 애

환, 보람,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온 과정, 

현재 생활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결

혼생활의 구체적인 원인결과 파악에는 기여하지

는 못하였다. 

다른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행복(양

순미, 2007), 가정생활적응요인(강기정ㆍ정천석, 2009), 

결혼적응(추현화 외, 2008; 송지현ㆍ이태영, 2010), 

레질리언스(장진경 외, 2009) 등 결혼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양적 접근도 이

루어졌다. 이처럼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적응

과 만족에 대한 관심은 있어 왔으나,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개인의 심리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심

층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Levine, 1991; Metz & Epstein, 

2002)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정신건

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경우 결혼적응

이 높게 나타난 것(추현화 외, 2008)으로 볼 때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심리정신적 건강에 대한 

파악은 건강한 부부관계와 결혼행복을 위해서 필

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요소라 하겠다.

또한 정신건강의 상황을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극복하고 결혼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결혼행복에 도달하

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나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달하고 보다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누리기 위해 올바른 부부관계의 정립이 우선시되

어야 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

부부의 다양한 갈등요인은 결혼불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데 배우자간 성격차이(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와 문화차이(김오남, 2006; 

장온정, 2007; 채옥희ㆍ홍달아기, 2008), 경제문

제(김정훈, 2007; 구차순, 2007; 채옥희ㆍ홍달아

기, 2007), 남편의 음주(설동훈 외, 2005; 최금해, 

2007), 많은 연령차이(최금해, 2007: 최연실 외, 

2008) 등이 꼽히며 특히 문화차이간 부부갈등이 

국제결혼부부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남편의 의사소통

이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장온정, 2007; 송지현ㆍ이태영, 2010). 

즉 부부간의 갈등감소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

부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

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결혼행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에 대한 연구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3－

복에 도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삶에 대

한 이해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가 

적응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노력과 변화가 중요

하나 무엇보다도 남편의 역할인식과 노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심리적 요인과 부부

관계적 요인을 동시에 관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즉 남성개인의 정신건강의 개인적 수

준이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긍정

적, 부정적 상호작용이 결혼행복에 어떠한 작용

을 하는지를 파악하여 결혼행복의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관계측면에서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은 부부상호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매

개하는지 분리해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개입방안에 대해

서는 그동안의 여러 매체와 연구 등에서 제시되

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김민경, 2009; 엄명용, 2010; 이근

무ㆍ김진숙, 2009). 아울러 국제결혼한 남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서는 국제결혼이 최선의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의 주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결혼행복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남편자신의 정신건강의 파악과 이를 증진

시키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고, 나아가 원활한 부

부관계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남성의 핵심적 역할이 있어야 함이 강조되어

야 한다. 즉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개인적 특성

인 정신건강과 부부관계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결혼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한국남

성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부부관

계(부부갈등, 의사소통)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결혼행복에 미치는 정신건강과 부부관

계의 영향력을 파악하며, 나아가 정신건강이 결

혼행복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부부의 정신

건강증진과 부부관계향상 방안을 통해 다문화가

족의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간의 상관은 어떠

한가?, 둘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

효과가 있는가?, 셋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

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

보면 먼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evine, 1991; Metz, 

Epstein, 2002).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은 심리적 건강인데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선행연구들(이경희, 1998; 조유리, 2000; 

Lazarus, Folkman, 1984)에서 자존감을 이용하였다. 

저소득층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사

람들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Turner et al., 1995; House, 2001). 가족과 지

역사회로부터 소외와 접촉은 정신건강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enjívar & Salcid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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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지지는 정신건강에 높은 예견인자이다

(Hovey, 2000). 사회관계망 성원과 문제있는 상

호작용은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킨다(Padilla et 

al., 1988; Feeney & Noller, 1990). 특히 직업관

계에 대한 갈등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Padilla et al., 1988; Golding & Burnam, 

1990). 정서적 지지의 부족과 소원한 관계의 긴

장은 디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키는데 사회중심 사

회에서 자아중심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발견한다(Fischbach & Herbert, 1997). 

2.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부부관계

1) 부부갈등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부부갈등요인들이 결

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배우자간 

성격차이(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와 

문화차이(김오남, 2006; 장온정, 2007; 채옥희ㆍ

홍달아기, 2008), 경제문제(구차순, 2007; 김정훈, 

2007; 채옥희ㆍ홍달아기, 2007), 남편의 음주(설

동훈 외, 2005; 최금해, 2007), 많은 연령차이(최

금해, 2007: 최연실 외, 2008), 의사소통(김오남, 

2006; 김정훈, 2007) 등이 부부갈등요이으로 꼽

힌다. 한국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원들로부터의 

각종 폭력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핵심적 

요인이다(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 김

이선 외, 2010).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기타 경제적 요인들

도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경희, 2004;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7). 경제

적 불안정과 경제관리의 주도권 주지않음 등이 

결혼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구차순, 

2007), 남편들은 가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근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출경향이 

비합리적이고 신용을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호의

적인 태도를 보여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때 이는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

황이라고 하였다(김정훈, 2007). 

반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가부장적 사고와 무지가 가정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자라기보다는 정신

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라고 하였다(채옥희ㆍ

홍달아기, 2008).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천대받은 것처럼 이들과 동일시한다고 하여 디아

스포라적 위치로 자기성을 재구조화한다(이근무

⋅김진숙, 2009)고 하였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에 대한 일방적 가해자적 시각을 수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문화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데

(강유진, 1999; Markoff, 1977; Menjívar & 

Salcido, 2002), 배우자와 확대가족원과의 비언어

적 메시지는 대인간 의사소통에서 갈등영역으로

서 문화적 구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갈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간 결혼에서 배우

자와 가족원들이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

을 알아야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NineCurt, 1984). 한미 국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종삼(1983)은 

언어소통의 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문화적 갈등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재정, 가족관계, 대인관

계 등에 대한 의사소통 자체의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의 부부관계를 중

심으로 한 연구들(박태영, 1998;  Kim, 1979; Lee, 

1980; Jeong & Schumm, 1990)의 경우 남편과 부

인 모두 부부간 만족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기대와 친밀감이 영

향을 준 것으로 보고 특히 한국문화는 남편이 

부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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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향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남성과 

일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

갈등요인에 대한 연구(이규삼, 1999)에서는 부부

갈등요인으로 부부간의 대화, 문제해결기술, 부

정적 대화나 부정적 문제해결의 유형 등이 포함

되었는데 한국남편은 지배적이며 의사소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일본여성들은 내성적이고 

정서적이며 공유시간 및 가족관계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

계와 결혼행복

1) 정신건강과 결혼행복

정신건강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

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결혼행복감은 

낮게 나타났다(최명민, 2010). 이러한 특성은 소

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

능력의 미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엄명용, 2010). 국제결혼과정을 생애

사 연구로 접근한 이근무와 김진숙(2009)은 국제

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

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특징을 보였다. 결혼이민여

성의 경우에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

편의 자국문화의 이해노력이 부족할수록 결혼행

복감은 낮게 나타났다(김연수, 2007).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남

성의 결혼생활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결혼이민

여성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분출하며 폭발하였는데 가족탄

력성접근을 통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말로 

자신의 불만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

우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김연수, 2010). 

2) 부부갈등과 결혼행복

부부관계요인이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명민, 2010). 즉 대화빈도, 부부

견해일치도, 성생활만족도, 부부간 신뢰도가 높

을수록, 문화체육 공동활동이 많을수록, 심한 부

부싸움경험이 적을수록 등이 유의하게 결혼행복

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한 남성들도 개인

의 특성이 아닌 가족과의 유대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 친밀한 부부상호작용 형성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양

순미(2007)의 연구로 확인된다. 즉 농촌지역 국

제결혼남편의 행복에는 긍정적 부부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이 남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의사소통 또한 다문화가족부부

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송지현

ㆍ이태영, 2010; 장온정, 2007). 즉 부부간의 효

율적인 의사소통이 부부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

으로써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

을 준다고 하겠다. 

3) 의사소통과 결혼행복

반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부

부 뿐만아니라 일반부부를 포함한 어느 결혼에서

도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평등, 의사소통 등이 부부관

계나 부부적응에 있어 공통적인 갈등의 요소(이

은주, 2007)가 되고 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는 의사소통문제, 생활문화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강요, 가사분담문

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강기정ㆍ정천석, 

2009), 반면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만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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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 %

남편

연령

30대

40대

50대이상

16

68

96

9.4

38.5

52.1

부인

연령

20대

30대

40대이상

130

47

3

72.0

26.4

1.6

결혼

기간

2년이하

2-4년이하

4-7년이하

7년이상

24

78

67

11

13.6

42.9

37.0

6.5

자녀수

없다

1명

2명

3명이상

6

51

99

28

3.0

27.0

53.0

15.0

교육

수준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9

89

88

4

5.0

49.0

44.0

2.0

직업

농어업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기타

없음

133

1

1

43

2

74.0

0.5

0.5

23.0

1.0

부인

국적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

42

105

13

19

23.0

58.0

7.7

10.3

가정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22

59

33

29

15

22

12.0

32.0

18.0

16.0

8.0

12.0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준이 생활만족과 심리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정천석, 2008). 부부간 혹은 확대가족간에 일

어나는 갈등은 결혼만족도의 저하나 이혼과 같은 

위기로 이어진다(Del Rio, 1998; Szuki, 2004)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결혼

적응에 가족스트레스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어 가족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결혼

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추현화 외, 2008).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 남편이다. 이들의 정신건강, 부부관계

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표집 중 유

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전 관할

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당자

를 찾아가 연구목적을 이해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

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

을 수정하고, 가족과 다문화전공 교수 2인을 대

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

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0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

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남편 18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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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130명으로 72.0%, 30대가 26.4%

로 한국남성과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결

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3.0%, 1명이 27.0%, 3명 이상

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0%, 44.0%를 차지하였으며 직업

은 대부분 농어업이 74.0%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23.0%, 필리핀이 7.7%를 차지하였고, 가정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0%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신선인(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 중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문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고 느낀 적이 있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등 총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

며 점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42로 나타났

다. 불안의 구체적인 문항은 ‘걱정 때문에 잠을 

잘못 잔적이 많았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다’,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다’ 등 총 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21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의 구체적인 문항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등 총 9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

수록 사회부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

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32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김갑숙, 

1991; 이경희, 1998; 이영실, 1989; 조유리, 2000)

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부갈등 척도

가 개발되어 이들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개인적 영역, 부부관계영역, 공동생활영

역, 제삼자영역 등 각 영역별 3문항씩으로 총 12

문항이다. 개인적 영역은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

식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부부관계영역은 부부간

의 성(性), 애정이나 관심, 외도나 부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공동생활영역은 금전관리/소비, 주거

주택계획, 가족여가활동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제삼자영역은 친인척(시가, 친정, 형제자매 등), 

자녀양육, 사회활동(종교활동, 다른 모임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생활에

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

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갈등을 느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00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서로 의미를 나

누는 이해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Pearson & 

Spitzberg, 1990). 의사소통 척도는 Bienvenu(1970)

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

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비밀

스런 일을 배우자에게 먼저 털어 놓는다’, ‘의욕

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할 때 배우자는 나를 격려

해 주고 용기를 복돋아 준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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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

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

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63로 나타났다.

4) 결혼행복 

결혼행복은 Natham과 그 동료들(1973)의 Marital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양육에 행복감을 느낀다’, ‘부부간 의사소통

에 행복감을 느낀다’, ‘성생활에 행복감을 느낀

다’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결혼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

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810으

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대한 부부관

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4. 자료분석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정신건강과 결혼

행복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

계와 결혼행복의 일반적 경향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정신

건강 중 사회부적응점수가 3.2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 2.962, 우울 2.719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사회부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주변세계와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

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부부관계에서는 의사소

통이 3.118, 부부갈등이 2.972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행복도 3.327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정신건강

사회부적응 3.286 .544

불안 2.962 .498

우울 2.711 .671

부부관계
부부갈등 2.972 .881

의사소통 3.118 .864

결혼행복 3.327 .605

<표 2>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2. 변수들의 상관관계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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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사회부적응 1.000

2. 불안 .220** 1.000

3. 우울 .475*** .316*** 1.000

4. 부부갈등 .468*** .280*** .461*** 1.000

5. 의사소통 -.364*** -.159*** -.396*** -.406*** 1.000

6. 결혼행복 -.422*** -.197*** -.351*** -.264*** .539*** 1.000

*p<.05 **p<.01 ***p<.001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부부

갈등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특히 사회부적응(r=.468, p<.001)과 우울(r= 

.461, p<.001)은 부부갈등과 정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불안이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경우 부부갈등도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

응, 우울, 불안은 의사소통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

(r=-.364, p<.001)과 우울(r=-.396, p<.001)은 효율

적인 의사소통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경우 효율

적인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결혼행복(r=-.264, p<.001)과도 유

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은 낮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결혼행복(r=.539,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

계가 나타났는데 국제결혼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

율적인 경우 결혼행복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정신건강이 낮은 경우와 부부갈등이 낮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이 결혼행복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부부갈등의 결혼행복에 대한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1단계

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

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

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거

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

인의 매개효과가 있다(Bennett, 2000).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

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

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

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

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김현

순, 김병석, 2007). 이러한 근거에 따라 첫째, 정

신건강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

건강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

건강과 부부갈등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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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β R² F

1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부부갈등

.273***

.125*

.311***

.306 26.482***

2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결혼행복

-.176*

-.080

-.323***

.212 16.094***

3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부부갈등

→결혼행복

-.171*

-.070

-.320***

-.120

.212 12.019***

*p<.05 ***p<.001

<표 4>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매

개효과 결과 <표 4>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우

울(β=.311, p<.001), 불안(β=.125, p<.05), 사회

부적응(β=.273, p<.001)이 매개변인인 부부갈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우울(β

=-.176, p<.05)과 사회부적응(β=-.323, p<.001)이 

종속변인인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부부갈등(β

=.120)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우울(β=-.171, p< 

.05)과 사회부적응(β=-.320, p<.001)가 결혼행복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

갈등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사이에 매개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모

든 영역 우울, 불안과 사회부적응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갈등이 정신건강과 결혼행

복을 매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일정수준 존재한다하더라도 결혼행복이 낮지 않

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결혼행복을 위해 정신건강

의 유지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4.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분

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

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

째, 정신건강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의사소통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매

개효과 결과 <표 4>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우

울(β=-.283, p<.001), 사회부적응(β=-.225, p<.001)

이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우울(β=-.176, p<.05)과 사회부적응

(β=-.323, p<.001)이 종속변인인 결혼행복에 유

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

변인인 의사소통(β=.425, p<.001)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

인인 사회부적응(β=-.227, p<.01)과 의사소통(β

= .425, p<.001)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소통은 정신건강과 결

혼행복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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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β R² F

1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의사소통

-.283***

-.020

-.225***

.197 14.739***

2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결혼행복

-.176*

-.080

-.323***

.212 16.094***

3단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의사소통

→결혼행복

-.056

-.062

-.227**

.425***

.356 24.760***

*p<.05 **p<.01 ***p<.001

<표 5> 정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

이 효율적 의사소통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의사

소통이 사회부적응과 결혼행복 사이에 매개하여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정

신건강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관

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은 J도에 있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 180명을 대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

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 부부

관계와 결혼행복의 일반적 경향은 정신건강 중 

사회부적응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부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

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주변세계와 잘 적응하

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

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국제결

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각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게는 

지역사회내에서 적극적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

져야 하겠다. 또한 당사자인 국제결혼한 한국남

성도 가족형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

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이 자신과 결

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부부갈

등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부부갈등과 정적 관련

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우

울이 높은 경우 부부갈등도 높게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은 우울이나 강박과 

같은 심리적 손상이 없는 상태 또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김오남, 2006)는 결과

와 같이 정신건강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 나가는데 중요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의사소통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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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유사하게 한국남성의 정

신건강은 부부간 의사소통과도 깊은 관련성을 나

타나, 개인의 안정된 정신건강의 확보는 원활한 

부부간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부부갈등과 결혼행복과도 유의미한 부적관계

가 나타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부부갈등 요인

들은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이선 외, 2010; 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는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부부갈등이 높을

수록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결혼행복을 

위해서 부부갈등의 관리와 적절한 해결이 우선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결혼부

부의 경우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

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적

절히 대처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결혼행복과는 유의

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국제결혼 부부가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경우 결혼행복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은 결혼행복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이 부부갈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과 불안이 높고, 남

편이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황일 때 결혼생활에서 

갈등수준을 조절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종속변인인 결혼행복에

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부부갈등에는 정신

건강의 모든 영역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우

울과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이 낮게 나

타났다. 즉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우울이 높을

수록 결혼생활에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과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등을 의미하는 사회부적응도가 낮을수

록 결혼행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결

혼행복감은 낮게 나타났으며(최명민, 2010), 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

을 준다(추현화 외, 2008)는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은 결

혼행복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유추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부부갈등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사회

부적응은 결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나, 부부갈등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사이에 매

개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생

활에 있어 부부갈등이 부정적 특성을 가졌으나 

결혼행복에는 부부갈등보다 정신건강의 영향력이 

더 부각되어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셋째,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 중 우울과 사회부적응

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유

대가 낮게 나타난 결과(김혜신, 2011)를 미루어 

볼 때 열악한 심리적 건강은 부부간 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은 결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이 결혼행복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소통은 

정신건강 영역인 사회부적응과 결혼행복사이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

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효율적 의사소통

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이 사회부적응과 

결혼행복 사이에 매개하여 결혼행복을 향상시키

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단

순한 일상적 대화를 넘어선 심리적, 문화와 관련

된 복합체로서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일치하고 상호호혜적일 때 결혼행복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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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친밀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Choe, 1994)

고 한 결과를 볼 때, 정신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배우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

하고 결혼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은 부부관계와 

결혼행복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부적응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

에서 이들을 사회로부터의 주변인이라는 언급에

서 확인하듯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실천현장

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실천적 방안으로 자

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응향상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행복을 위한 방안으로 부부갈

등을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및 치료서비

스 등 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부부관계가 결혼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결혼행복을 위한 다양한 자

원과 요인들이 존재할지라도 최명민(2010)의 연

구에서 확인되듯 부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결혼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긍정

적 상호작용은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며 부정적 상

호작용은 결혼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행복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언어

적 내용에 대한 소통 뿐만아니라 의사소통의 방

식과 부부의 상호이해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

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에 대한 의사

소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해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력

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작

용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을 위해서는 부

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배양과 이를 도울 자원봉사자의 개발, 조직

화와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에 

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개인, 

부부 특성까지를 포함하여 개인의 결혼행복에 생

태체계적 입장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신건강과 

결혼행복의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관

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

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을 위한 개인과 부

부관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

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만의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 이들의 결혼행복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

근하지 못한 점, 결혼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

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되

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지역간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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